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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극의 얼음 아래에 위치한 한 민물호수는 매우 특별한 

의미가 있는 호수로 꼽힌다. 이곳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태

곳적 지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, 생명체의 탄생 및 진

화 특히, 광합성의 기원을 설명해줄 실마리를 지니고 있기 

때문이다.

‘사이언스타임스’(sciencetimes.co.kr)에 따르면 산소는 현

재 지구 대기의 21%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, 금성이나 화

성 등의 다른 행성들은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다. 물론 

지구 역시 처음 탄생했을 당시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으나, 

광합성을 하는 남세균과 식물들에 의해 산소가 풍부한 행

성으로 바뀌었다. 

지구 역사에서 산소의 발생, 즉 최초의 광합성에 대한 단

서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남극의 운터제(Untersee) 호수

가 꼽힌다. 이 호수의 길이는 약 6.5km, 폭은 2.5km의 담수

호이며, 한여름에도 표면의 얼음 두께가 3m에 달할 정도로 

일년 내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. 

이 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

의 역사 등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 

아니라, 우주생물학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. 즉 

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서 화

성 이외에도 목성의 위성인 타이탄 및 토성의 위성인 엔셀

라두스가 꼽힌다. 그런데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는 얼음으

로 뒤덮인 액체의 바다가 있어서 그 환경이 운터제 호수와 

상당히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. 

2008년부터 미항공우주국(NASA) 소속의 우주생물학자

들이 중심이 된 국제 탐사대가 본격적으로 운터제 호수의 

탐사에 나섰다. 이들은 호수 표면의 얼음에 구멍을 낸 후 다

이빙 장비를 장착하고 잠수하여 살펴보았는데, 연푸른색

으로 뒤덮인 호수의 바닥에서 고깔 모양으로 튀어 올라온 

듯한 지형들을 다수 발견했다. 고깔 모양의 지형 중 큰 것은 

높이가 약 50cm가량 되었는데, 그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

미생물 매트, 즉 스트로마톨라이트(Stromatolite)였다. 스트

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(Cyanobacteria) 즉 남세

균들이 성장하면서 층을 이룬 퇴적구조물인데, 남세균은 

지구 역사상 최초로 광합성을 한 단세포 생물이다. 

생물학자들은 운터제 호수의 고깔들을 채취해서 분석해

본 결과, 표면이 미세한 실이나 그물과 같은 구조로 덮여 있

는 것을 발견했다. 생물학자들은 전체적으로 표면을 넓혀서 

영양분을 제공하는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늘리거나, 빛이 

약한 곳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하

여 그런 구조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지구에서 최초로 탄생한 원시생명체들은 뜨거운 곳에서 

분출하는 유황화합물 등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유기

물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. 반면에 남세균들은 태

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에서부터 유기물을 

생성해내는 혁명적인 방식을 창조하였고, 이는 바로 지구 

상에서 최초로 산소가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. 

운터제 호수의 환경과 이곳의 남세균 등을 더욱 심층적으

로 연구하면, 광합성과 산소 발생의 비밀을 푸는 일에 더욱 

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, 지구 밖의 생명체 존재를 밝히는 

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광합성의 비밀을 품은 타임 캡슐
남극의 ‘운터제 호수’

▲ 고깔 모양의 독특한 지형을 이룬 운터제 호수의 밑바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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